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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에서의 삶 
다니엘은 시리아에서 큰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들 카스바, 아내와 함께 비교적 넉
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시리아 기독교인입니다. 시리아는 다수의 인구가 이슬람 신도들이지
만 5% 미만의 소수의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고, 결국 다니엘은 2012년에 가족들을 데리고 시리아를 떠날 수 밖
에 없었습니다.  
레바논 난민촌에서의 삶 
시리아 전쟁이 끝나면 곧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육로를 통해 레바논 난민촌에 도착했습니다. 난민촌의 삶
은 매우 열악했고, 특히 연로한 홀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더 악화 되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건강이 나빠졌고,  



무더웠던 여름의 끝 자락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전할 소식은 많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소식 전하지 못하
여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1. 다니엘 가정의 안정과 대학에 입학하는 카스바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2. 9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툴루즈 한인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3. 프랑스 내 난민사역이 더 확장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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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밖에 없는 아들 카스바는 한창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난민촌에 방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끝
날 것 같은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을 포기하고 유럽으로의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으로의 난민을 신청한 대기자가 수만명이었기 때문에 다니엘 가족에게 차례가 온다는 것은 기
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은 기도하고 또 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기적이 일어 났습니다. 노모의 건강을 우려한 난민촌 본부에서 다니엘 가족의 프랑스 행을 확정
해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삶  
2018년 다니엘은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 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도착 후 몇개월 동안 
파리에서 대기를 거친 후 비로서 툴루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프랑스에서의 삶은 레바논 난민
촌에서의 삶에 비해 훨씬 좋았지만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한번도 써보지 않았던 프랑스어를 배워
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다니엘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을 무료로 지원
해주는 프랑스의 난민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주권도 받았고, 다니엘의 아내는 프랑스 유치원 보조 선생으로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카스바 
다니엘에게는 2002년생 외동 아들 카스바가 있습니다. 시리아를 떠나서 레바논 난민촌에 있는 6년 동안 정
상적인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와서는 다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프랑스 학교를 다
니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대와 기도에 부응해서 아들 카스바가 지난 6월에 치룬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시험(바칼로레아)에서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레바논 난민촌에서 6년동안 학교 생
활을 하지 못했고, 또 프랑스에 와서는 전혀 새로운 환경과 언어를 익히며 공부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
복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가족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난민사역          
프랑스에서의 난민 사역은 다니엘과 같은 이들의 삶을 함께 도우며 이들과 어우러져 기쁨과 슬픔, 아픔을 나
누는 것입니다. 2018년 부터 현재 4가정의 난민들이 툴루즈에 정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난민들
을 받아 들이고, 이들의 삶을 도우며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